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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분뇨 냄새·탄소 절감…질소저감사료 경제성 검증
-농진청, 2030년까지 실제 농가 케이지 환경에서 산란계 전주기 실증 연구

 
- 단백질 함량 낮추고 필수 아미노산 보충… 생산성은 유지, 환경 오염 축소

 닭의 성장과 달걀 생산에 필요한 영양분은 유지하면서, 분뇨로 나오는 

질소를 줄인 사료의 효과를 실제 농가와 비슷한 환경에서 검증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대학과 사료업체가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통해 산란계 질소저감사료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2030년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질소저감사료는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을 낮추고 닭에게 꼭 필요한 아미

노산을 보충한 사료다. 닭이 이용하지 못하고 분뇨로 배출하는 질소를 줄

여 축산 냄새와 환경 부담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2024년 산란계 질소저감사료의 성분 등록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

나 장기간 먹였을 때 산란율과 달걀 품질이 유지되는지, 일반 사료보다 

경제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장 자료는 아직 부족하다.

 이번 연구에는 건국대학교, 연암대학교,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 

제일사료가 참여한다. 연구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30년 12월까지다.

 연구진은 실제 농가와 비슷한 케이지 사육환경에서 산란계 질소저감사료

를 급여하고, 산란율과 달걀 무게, 난각 품질, 사료 섭취량을 검증한다. 

분뇨에 포함된 질소와 암모니아 배출량도 측정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장기 급여에 따른 산란율과 달걀 품질을 검증하고, 제

일사료는 시험용 사료 배합을 맡는다. 건국대학교는 사료 급여 효과와 분

뇨 특성, 경제성을, 연암대학교는 어린 닭의 성장 단계에 맞는 단백질과 

아미노산 수준을 찾는다. 

 농촌진흥청은 시험 결과를 토대로 닭의 성장 단계와 사육환경에 맞는 급

여 기준을 마련하고, 사료비와 환경개선 비용을 분석해 실제 농가 활용 

여부도 평가한다.

 농촌진흥청 가금연구센터 김경운 센터장은 “질소 배출량을 낮추더라도 

달걀 생산량과 농가 수익이 떨어지면 현장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라며, 

“환경성과 생산성, 경제성을 함께 검증해 농가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산란계 질소저감사료 공동연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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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산란계 질소저감사료 공동연구 개요  

□ 연구개발 개요

○(연구배경) 2024년 산란계 질소저감사료 성분 등록 기준이 마련됐으나,

생산성 유지와 경제성에 대한 검증 부족으로 산업 현장 확산은 제한적

○(과제명) 산란계사료내질소저감사료이용에따른생산성구명연구(’26∼’30)

* 협력체계: 건국대학교(주관), 연암대학교(2공동), 국립축산과학원(3공동), 제일사료(주)(위탁)

○(목표) 산란계 질소저감사료의 생산성 및 경제성을 검증하고 맞춤형

사양관리 기술을 개발하여 현장 확산과 관련 정책 활성화에 기여

□ 연구개발 목표 및 추진체계

□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농가) 질소저감사료 맞춤형 사양관리 방안을 보급하여 농가의 친환경

사료 이용 확대 및 현장 적용 활성화

○(산업체) 산란계 사육단계별 조단백질·아미노산 수준과 최적 원료

배합기술을 활용한 질소저감사료 제품 개발 및 개선

○(정책·제도) 산란계 질소저감사료의 성분 등록 기준 검토·보완 및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